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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JTBC 연애 리얼리티 '끝사랑' 출연자 이범천.(사진='끝사랑' 화면 캡처) 2024.08.30 photo@newsis.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일반인이 출연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일부 출연진의 문

제적 행동과 사생활 폭로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대중들의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첫 방송된 JTBC 시니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끝사랑'은 한 남성 출연자의 사기 결혼 의혹으로 방영 3회 만에 분

량 편집을 결정했다.

제작진은 "출연자의 개인사 이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지난 29일 방송된 '끝사랑' 3회에서 문제가 된 출연자

이범천 씨의 분량을 통편집했다.

시니어 모델인 이씨는 189㎝의 큰 키와 뛰어난 요리 실력으로 첫 회부터 여성 출연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방송 직후 한인 여

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과거 그의 결혼 생활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

한 작성자는 "한국에서 결혼 생활 8년 후 미국으로 간 이씨가 현지에서 미혼으로 속이고 사기 결혼을 해서 문제가 됐다"며 "인

생이 여자 사기 치고 이용하는게 평생 직업인데 방송까지 나오니 대단하다"고 주장했다.

SBS 플러스·ENA 리얼 연애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는 방송 시작 이래 논란이 없었던 기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출연진

구설수가 쏟아져 나왔다. 이들의 사생활 논란은 방송 후에도 잡음으로 이어졌다.

11기 남성 출연자로 등장한 상철(가명)은 과거 파혼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13기에선 순가자 이혼 경험을 숨긴 채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통편집됐다. 역대급 인기를 끈 16기 출연진 옥순과 영숙은 폭로전 끝에 법적 대응까지 나

섰다.

[서울=뉴시스] 29일 오후 10시30분 방송되는 '나는 솔로'에서는 정숙과 영호의 반전 기류가 공개된다. (사진= ENA, SBS

Plus 제공) 2024.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종영한 21기에선 여성 출연자 옥순을 학폭 가해자로 지목한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다. 이를 동조하는 악플까

지 이어지자 옥순은 최종회 직후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진행 중이고 경찰 조사는 다 마쳤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일반인이 출연하는 연애 프로그램은 꾸밈없이 날 것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프로그램이 인기

를 끌면서 일반인 출연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들을 알아보는 대중의 신상 털기와 각종 논란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

그런 만큼 제작진이 출연자 검증에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은 '피지컬: 100'은 일부

출연진의 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등으로 결국 전 출연자 검증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한 관계자는 "출연 전 각종 증명 서류와 소셜미디어 상으로 개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려고 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슈들이 생

길 수 밖에 없다"면서 "완벽한 검증은 어렵더라도 프로그램 제작과 시청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작진의 노력이 더 필요하

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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